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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미래: 
언론사 뉴스기사와 사회과학 학술논문의 ‘미래사회’ 관련 키워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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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의 미래를 예견해보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일차적으로 국내 127개 

주요 언론사의 뉴스기사(매체지) 및 사회과학 우수학술지 논문초록(학술지) DB에서 ‘미래사회’ 관련 텍스트를 선정한 후, 

해당 기사의 제목 및 논문 키워드로부터 주제어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핵심 주제어의 출현 빈도, 연도별 추세 및 주제어/연관어 연결망 

구조에 의거해 한국사회의 미래적 관심사를 탐지한 결과, 매체지의 미래 관심사는 ‘경제’, ‘정치’, ‘과학기술’, 학술지의 그것은 ‘심리’, 

‘직무’, ‘문화’ 관련 사항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여기에 Jürgen Habermas의 ‘체계와 생활세계(system and life-world)’ 

개념틀을 적용하면, 매체지와 학술지의 미래 관심은 각기 ‘체계’ 및 ‘생활세계’ 범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같은 미래 

관심사의 분화 양상에 착안해 사회적 도전 과제들을 상이한 여건이나 가치들 간의 불일치의 소산으로 인식하는 ‘부조화론(mismatch 

theory)’을 미래연구를 위한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제시함으로써, 절대적 혹은 상대적 빈곤 문제에 천착해 온 미래사회의 인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자 한다.

주제어: 미래, 언론사 뉴스기사, 학술논문, 부조화, 빅데이터, 한국사회

요 약

This study aims to forecast the future of the Korean society via a big data analysis. Based upon 

two sets of database - a collection of 46,000,000 news on 127 media in Naver Portal operated by 

Naver Corporation and a collection of 70,000 academic papers of social sciences registered in KCI (Korea Citation 

Index o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between 2005-2017, 40 most frequently occurring keywords were selected. 

Next, their temporal variations were traced and compared in terms of number and pattern of frequencies. In 

addition, core issues of the future were identified through keyword network analysis. In the case of the media news 

database, such issues as economy, polity or technology turned out to be the top ranked ones. As to the academic 

paper database, however, top ranking issues are those of feeling, working or living. Referring to the system and 

life-world conceptual framework suggested by Jürgen Habermas, public interest of the future inclines to the matter 

of ‘system’ while professional interest of the future leans to that of ‘life-world.’ Given the disparity of future 

interest, a 'mismatch paradigm' is proposed as an alternative to social forecasting, which can substitute the 

existing paradigms based on the ideas of deficiency or depr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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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력히 드러난다. 첫째, 사례중심의 귀납적 접근이 지

닌 이점으로, 방대한 자료에 의한 빅데이터 분석은 선

입견을 배제한 개방적 논증으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

을 높여준다. 둘째, 부분과 전체를 동시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넓은 시야각으로 거시적 현상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통찰적 접근이나 모델중

심적 접근에서 간과되어 온 특이점(Outlier)을 포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수에 대한 추정 오차를 축소시켜 

새로운 사태나 추세의 발굴을 증진할 수 있다(Cielen, 

Meysman & Ali, 2016; Hayashi, 1998; Jeon & 

Kim, 2017). 

Ⅱ. 연구 절차 

1. 연구방향 

정보혁명 이후 물재(物材)와 변별되는 이전성·공유

성·복제성·무한 사용성 등을 속성으로 하는 무형적 자

원(Intangible Resources)으로서의 정보가 사회 구성

의 중추적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Daniel Bell이 노동

가치설을 넘어선 정보가치설을 정보사회의 원형인 후

기산업사회의 새로운 생산원리로 제시한 것은 그러한 

주장의 선지적 사례에 속한다(Bell, 1973). 그런데 최

근 정보 중에서도 그 체계화된 형태인 지식의 활용 가

치가 날로 신장되어, 현대사회는 지식기반사회나 지식

사회로 규정되고 있다. 바야흐로 지식이 사회체계의 정

의적 특성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Drucker, 1993; 

Stehr, 1994). 따라서 풍미하는 지식의 유형이나 속성

을 통해 사회체계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새로운 형

태의 지식사회론적 접근이 학계 안팎에서 성행해 왔다

(Nonaka & Takeuchi, 1995; Pink, 2005).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사회적 역동성을 

탐지하는 데 지식체계의 변화상에 관한 분석이 막중

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면, 미래 사회라는 앞날을 추

정하는 데는 지식의 어떠한 측면에 주시해야 할 것

인가? 일찍이 Jürgen Habermas가 <Erkenntnis 

 Ⅰ. 서론

경제사가 Robert Heilbroner는 <Visions of the 

Future(미래의 전망)>이라는 저서에서 인류역사에 등

장한 미래관을 기원전 15,000년에서 17세기 초에 이

르는 장구한 시기에 존속해 온 전근대 사회의 전통적 

미래관, 17세기 초에서 20세기 중엽까지의 근대 서구

사회를 특징짓던 역동적 미래관, 그리고 최근 수십년간

의 생활체험에 근거한 현대적 미래관으로 구분한 바 있

다(Heilbroner, 1995). 

전통적 미래관은 정태성·수동성을 특징으로 한다. 

전통사회의 현인들은 앞날의 길흉화복을 예측하기는 

했어도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경우가 드물었

던 까닭이다. 자생적 힘에 의해 미래를 개조할 수 있다

는 변혁 의지를 동반한 역동적 미래관이 출현하게 된 

것은 세상이 이성의 소지자인 인간에 의해 바뀌어 간다

는 인류 주도적 세계관이 대두한 근대에 이르러서이다. 

그 결과, 근대사회에서는 ‘법칙’이라는 현행 작동원리

가 ‘관행’이라는 과거의 실행원리보다 중시되어 왔다. 

하지만 구조적 복잡성과 과정적 역동성으로 인한 사회

적 불확실성이 고조되어가는 최근에는 미래적 ‘전망’이 

사회체계에 대한 인식의 핵심을 이뤄가고 있다.

따라서 세계 유수 연구기관들이 미래사회의 탐사

에 진력해 왔으며, 국내에서도 공공 연구조직이나 민

간 연구단체를 중심으로 미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

다. 그러나 국내 연구는 주로 해외 연구 사례를 답습하

거나 기술적 요소를 추축으로 한 사회체계의 추세 진단

에 주력해 왔다(KISDI, 2017; KISTEP, 2018; NARS, 

2012; NIA, 2011; OECD, 2018; STEPI, 2018). 현

대사회는 다방면에서 혼돈이 심화되는 고(高)엔트로피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어, 방대한 자료를 폭넓게 활용한 

데이터기반 미래 탐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난 10 여년간 온축된 데이터베이스(DB)

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의 미래를 탐

사해 보고자 한다. 

빅테이터 분석법의 의의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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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학술지 DB에 실린 70,000 건의 연구논문 요

약문에 ‘미래’나 ‘Future’라는 용어가 출현하는 논문의 

키워드 목록 중 출현 빈도가 높은 순서로 핵심 주제어

로 선정한다. 

수집된 원자료는 비정형 언어 자료로서, 수리적 분석

을 위한 자료의 전처리가 간단치 않다. 따라서 대부분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이 단계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업

체나 자료처리 전문가에게 의존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사회과학적 식견의 부족으로 치명적 오류를 범할 수 있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연구진 자체가 자료 처리를 

직접 담당하였다. 

비정형 언어데이터를 수리적으로 재배열하는 과정

에서는 일차적으로 1) 의미론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언

어 품사들을 제거하고, 2) 비(非)해석적 기호와 문자를 

제외하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텍스트마이닝에는 지정

된 용어들을 문장과 문단에서 추출하는 ‘사전어 처리’ 

기법이 주로 사용된다. 불용어를 미리 지정해 제외시

키고, 지정된 용어들만을 추려내는 방식이다(R Core 

Team, 2016). 그러나 이 방식에는 미래사회 관련 주

제어 선별에 불리한 부분이 있다. 자료로 선정된 매체

지의 기사와 학술지의 논문에는 수많은 고유명사와 신

조어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조어나 전문어휘

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내부 논의를 통한 합의를 거친 

경우가 많다. 예컨대 ‘한국/대한민국/코리아’를 ‘한국’

으로 통합하고, ‘미국/대미’를 ‘미국’으로, ‘글로벌/세

계화/지구화/세계’를 ‘글로벌’로 단일화하며, ‘삼성/삼

성생명/삼성전자/삼성화재’ 등을 ‘삼성그룹’으로 통일

한 것들은 모두 집단적 논의를 거친 것으로, 상위 20

개, 40개, 70개, 90개 등의 주요 주제어의 순위는 바로 

그러한 절차를 통해 조정된 결과인 것이다. 텍스트마이

닝에서 불용어 제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대체어 지정

이다. 따라서 유사어휘들의 단일어화 작업 및 비의미/

다의미적 단어들의 제거 역시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자

가 자료 전처리 과정에 참여할 때 가장 만족스럽게 이

루어질 수 있다(Nunan & Di Domenico, 2017). 자

료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기 바

und Interresse(인식과 관심)>에서 표명한 논제에 

입각해 응답을 추구해 보자면, 미래사회에 대한 진

단에는 ‘지식을 이끄는 관심(erkenntnisleitende 

interesse; knowledge-leading interest)’에 해당하

는 사회적 관심사가 결정적 단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Habermas, 1972[1968]).

따라서 본 연구는 초기 기획 단계에서 1) 학술(사회

과학) 영역의 학술지(Academic Knowledge), 2) 공

공 영역의 정책지(Policy Knowledge), 3) 시민사회 

영역의 민간지(Lay Knowledge), 4) 언론 영역의 매체

지(Media Knowledge)라는 4개 부문의 빅데이터로부

터 미래사회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 관심사들을 추출, 

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래 한국사회의 동향을 전망

해보고자 했다. 그러나 DB 구축 과정에서 절차적·실무

적 난제에 직면해 관심사의 기반이 되는 지식체계를 일

단 학술지와 매체지의 양대 유형에 한정하였다. 그들로

부터 미래적 관심사를 대변하는 주제어를 추출하여 분

석한 후, 정책지를 부가적으로 고려해 한국사회의 미래

를 전망하는 절차를 밟고자 한다. 

2. 연구자료  

우선 사회적 여론을 대변하는 매체지 및 사회과학계 

연구가들의 시각을 반영하는 학술지 DB로부터 미래사

회 관련 주제어들을 추출한 후, 통계처리를 위한 공개 

S/W 패키지로 빅테이터 분석에 유용한 R 기법을 활용

해 그 출현 빈도, 종단적 추세 및 연관어와의 연결망 구

조를 분석하여 한국사회의 미래를 예견해 보고자 한다

(Kabacoff, 2011).

매체지의 경우, 2005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의 12년 6개월 동안 네이버포털에 실린 138

개 언론사의 뉴스기사 DB에서 본문 중 ‘미래’와 ‘사회’

라는 용어가 포함된 기사의 제목에 등장하는 주제어들

의 출현 빈도를 산정해 핵심 주제어를 추출한다. 한편 

학술지는 같은 기간에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

인(KCI; Korea Citation Index)에 등록된 2396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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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 결과 

1. 누적빈도수에 의거한 미래사회 관련 핵심 주제어

첫 번째 분석 결과는 2005-2017년 상반기까지의 

자료 전체에 대한 빈도수에 관한 것이다. <그림 1>은 

매체지의 상위 40위 주제어이며 <그림 2>는 학술지 상

위 40위 주제어이다. 매체지와 학술지의 상위빈도수 

주제어를 선정하는 과정은 기본적인 데이터 처리과정 

외에도 수차례에 이르는 연구진들의 숙의 및 자료 정제 

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의미가 없는 용어, 광고관련 

용어 등을 제외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비슷한 의미의 

용어를 묶거나 다양한 의미를 행사할 수 있는 용어의 

실제 의미를 파악하여 데이터 왜곡을 극소화하고자 노

력했다.  

란다(NIA, 2017: 15-28쪽).

3. 자료 분석

빅데이터 분석은 다음 네 가지 단계로 진행한다. 첫 

단계는 학술지와 매체지의 상위 빈도를 차지하는 주제

어의 추출이다. 즉, 2005년부터 2017년 상반기에 이

르는 전 기간에 가장 많이 등장한 미래사회 관련 용어

들을 주제어로 선정한 후, 두 DB 간의 차이를 비교한

다. 둘째 단계에서는 주요 주제어의 종단적 변화 양상

을 파악하는 작업으로, 주요 주제어들의 출현 빈도를 

연도별로 살펴본 후, 그들을 네 가지 유형(지속증가형, 

지속감소형, 증가후 감소형, 감소후 증가형)으로 구분

해 상대적 비중의 변화를 비교한다. 셋째 단계로는 키

워드 연결망분석(Keyword Network Analysis, KNA)

을 통해 주제어 및 연관어의 연결망 구조를 파악한다.  

<그림 1> 매체지 출현 빈도 순위

<Fig. 1> Frequency of forty most frequently occurred keywords in media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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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치관련 주제어 외에도 개발, 기술, 모바일 같은 기

술관련 주제어들이 새로 포함되어 있다. 또 교육, 청소

년 같은 사회적 문제와 차세대 이슈 역시 상위 20위 안

에 포함되어 있다. 상위 21위부터 40위까지의 주제어

에는 앞서 살펴본 지명, 경제, 시장, 기술, 사회적 문제, 

차세대 등의 핵심 주제어군과 관련된 용어들이 폭넓게 

포진되어 있다. 요컨대, 출현 빈도를 바탕으로 한 매체

지의 미래 이슈는 경제와 정치라는 핵심적 이슈를 중심

으로 기술, 사회적 문제, 차세대 등의 소재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학술지 상위 40위 주제어

<그림 2>는 학술지의 상위 40위 주제어들을 서열별

로 정리한 것으로, 교육, 직무, 자아, 다문화의 네 가지 

주제어가 최상위권을 구성하고 있다. 이 외에도 조직, 

기후변화, 북한, 우울, 문화, 청소년의 단어들이 10위

1) 매체지 상위 40위 주제어  

<그림 1>로 정리된 매체지의 상위 40위 주제어를 살

펴보면, 한국과 글로벌 그리고 삼성그룹의 세 가지 주

제어가 여타 주제어들과 큰 차이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상위 10위권 내에는 서울, 기업, 경제, 

정당, 대통령, 정부 그리고 부산이 포함되어 있다. 상위 

10위권 주제어들은 한국, 글로벌, 서울, 부산과 같은 

지명관련 단어들과 삼성그룹, 기업, 경제와 같은 경제

관련 단어들, 그리고 정당, 대통령, 정부 같은 정치 관

련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명관련 주제어들의 경우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실질적 의미가 달

라지는 중립적 주제어들이라고 간주할 때, 경제와 정치

라는 두 가지 주제어군이 매체지 미래 관심사의 핵심적 

용어라고 말할 수 있다. 11위부터 20위까지의 주제어

에는 보다 다양한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 미국

과 같은 국제지명 관련 주제어들과 박근혜, 선거와 같

<그림 2> 학술지 출현 빈도 순위

<Fig. 2> Frequency of forty most frequently occurred keywords in academic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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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주제어는 조사년도 대부분에 걸쳐 Top 10 안에 위

치한다. 이러한 경향은 매체지에서 ‘미래’와 관련해 먹

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경제 영역이 상수로 존재함을 보

여준다. 정치 영역에서는 대통령이 모든 조사년도에서 

Top 20안에 위치하고 있다. 또 정부와 정당이 대부분

의 조사년도에서 Top 30위 안에 포함된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와 정당이 매체지 정치 영역의 핵심 미래 

관심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거의 

모든 조사 년도에 걸쳐 Top 20 안에 위치하여 미국이

나 북한보다 미래 연관성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미국, 북한, 일본 등도 상위 주제어들에 포함되지만, 중

국에 비하면 중요도의 항상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매체지의 유동적 상위 주제어들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정권교체 등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라 Top 20 안

에서 등장과 소멸을 반복하는 정치 관련 주제어들이 존

재한다. 특히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안철수 등 주요 

정치인 이름의 유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 각 정권의 핵심 캐치프레이

즈도 유동적인 주제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영역과 관

련하여, 대선과 총선이 있는 연도마다 선거 주제어가 

Top 20 안으로 등장하며 매체지에서의 단기적 관심사

가 정치 이슈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술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디지털, 유비쿼터스와 같

은 주제어들이 점차 상위권에서 밀려나고, 모바일과 스

마트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2015년에는 핀테크, 

2016년에는 인공지능이 새롭게 Top 40에 등장하는 

등 기술 영역에서의 주요 주제어들의 교체가 보다 명시

적으로 나타난다. 

2) 학술지 상위 주제어의 연도별 추이   

학술지 상위 주제어의 연도별 순위는 <표 2>와 같다. 

교육과 직무라는 주제어가 모든 조사년도에 걸쳐 Top 

5 안에 위치한다. 또 자아 역시 대부분의 조사년도에서 

Top 5안에 위치한다. 이 외에도 조직과 우울이 거의 

모든 조사년도에서 각각 Top 10과 Top 20 안에 위치

하고 있다. 학술지의 항상적 주제어들의 성격은 매체지

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위 10위권 주

제어들의 구성에서 학술지는 매체지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교육, 다문화, 기후변화, 문화, 청소년 등 주요

한 사회적 이슈들이 골고루 포진되어 있으며, 직무나 

조직은 경제와 관련된 것이지만 보다 미시적 차원의 일

과 회사 등과 직결된 직무나 조직도 주제어 군에 포함

되어 있다. 또 자아, 우울과 같이 개인의 정체성 또는 

정서와 관련된 주제어가 미래 관련 중요한 이슈로 꼽

히고 있다. 상위 20위 주제어 범주에는 대학생, 노인과 

같은 세대 이슈와 만족도, 리더십, 창의성, 서비스, 이

미지와 같은 시장과 경제관련 주제어들이 포함되어 있

다. 또 삶의 질이나 정체성 같은 자아나 웰빙과 관련된 

주제어들이 상위 20위 내에 속해 있다. 상위 40위권까

지의 주제어들을 살펴보면, 사회적 이슈, 자아, 웰빙, 

일과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과 함께 융합, 빅데이터, 유

비쿼터스, 스마트폰과 같은 기술 관련 단어들이 등장한

다. 요컨대, 학술지의 핵심적 미래 아젠다는 자아와 삶

의 웰빙 이슈, 세대 이슈, 경제 이슈와 다양한 사회문제 

이슈로 총괄할 수 있다. 매체지의 관심사였던 정치 이

슈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경제이슈의 성격 

역시 보다 미시적 차원의 관심사에 집중되어 있다. 대

신, 자아와 삶의 질에 관한 이슈들이 미래 관심사로 강

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핵심 주제어의 시계열 분석

다음 단계로 지난 13년간의 매체지와 학술지 상위 

주제어의 빈도 순위를 추적해 연도별 추이를 파악한다. 

동시에 이들 상위 주제어를 항상적 상위 주제어와 유동

적 상위 주제어로 유형화하여 매체지와 학술지의 종단

적 동향을 유형별로 살펴본다.

1) 매체지 상위 주제어의 연도별 추이   

<표 1>은 매체지 상위 주제어의 연도별 순위이다. 한

국, 글로벌, 삼성그룹의 3개 키워드가 모든 조사년도에 

걸쳐 Top 5 안에 위치해 있다. 또 서울, 기업, 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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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보다 긴 시간을 염두에 두면서 지식의 시기적 특

수성보다 보편성에 주시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따

라서 선거와 같은 시류적 속성을 반영하는 지식에 대한 

학술지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할 수 있다. 

3) 주제어 종단 변화의 유형 분석

(1) 유형 분류 

상위 주제어 빈도 순위의 연도별 변화에 대한 분석

에 이어, 변화가 큰 핵심 주제어들의 종단적 경향을 유

형별로 구분해 보도록 하자. 유형화는 <그림 3>과 같은 

네 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때 2005년과 2006년, 

2010년과 2011년 2015년과 2016년의 자료를 각각 

통합하고 평균을 낸 수치를 활용하여, 세 시점의 주제

어 비중을 바탕으로 한 네 가지 유형의 시기별 변화 형

태를 추출한다. 첫 번째는 지속 증가형으로 2005년 출

현 후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형태이다. 두 

번째는 감소 후 증가형이고, 세 번째는 증가 후 감소형

와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교육이라는 압도적인 

미래 관심사와 함께, 직무와 조직의 미시적인 경제 이

슈와 자아와 우울을 포함하는 개인의 정서와 관련된 주

제어가 모든 조사년도에서 미래 관심사의 상수로 작동

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학술지의 유동적 상위 키워드들은 대체로 다

양한 주제어군을 포함하고 있다. 유비쿼터스의 경우 

2008년 이후 빠르게 소멸했으며, 다문화의 경우 2009

년 등장이후 Top 10 안에 꾸준하고 진입하고 있다. 기

후변화 역시 2009년 이후부터 Top 10 안에 지속적으

로 등장하는 주제어이다. 기술과 사회 이슈와 관련된 

주제어들의 유동적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매체지에서 가장 중요한 유동적 주제

어로 드러났던 선거나 정권과 관련된 주제어들이 학술

지에서는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

한 결과는 매체지와 학술지가 상정하는 시간 단위와 관

련되어 있다고 추정된다. 매체지가 짧게는 하루 단위

의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는 지식이라면, 학술지의 경

<그림 3> 주제어의 종단적 변화에 관한 유형화

<Fig. 3> Classification of the longitudinal changing patterns of keywords 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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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인 중요도가 감

소하는 유형들이라 할 수 있는 유형 3과 유형 4의 경우 

비중 변화가 뚜렷한 주제어는 유형 4의 미국이 유일하

다. 주요 국제관계중에서 미래와 관련해서 미국의 중요

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3) 학술지 핵심 주제어의 종단적 변화 유형

<그림 5>의 학술지의 경우, 우울, 삶의 질, 사회적 지

지, 청소년, 대학생, 기후변화, 북한 등이 유형 1의 주

제어 중 변동 폭이 큰 용어들이다. 따라서 매체지가 정

치와 기술 이슈를 중심으로 미래 이슈를 지속적으로 창

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반면, 학술지의 경우에는 

개인의 삶(우울, 삶의 질, 사회적 지지)과 세대(청소년, 

대학생), 그리고 사회적 이슈(기후변화, 북한)들이 지속

적인 미래 이슈로 상존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유

형 2의 경우 변동 폭이 현저한 용어들은 없었다. 증가 

후 감소형 주제어인 유형 3에는 다문화, 중국, 스트레

스가 포함되어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모두 2005년 

대비 2016년 비중이 여전히 증가추세라는 점이다. 즉, 

이다. 마지막으로 지속 감소형은 2005년 출현 후 현재

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 유형이다.  

(2) 매체지 핵심 주제어의 종단적 변화 유형

<그림 4>는 매체지 핵심 주제어의 종단적 변화를 유

형별로 구분한 것이다. 2005년 대비 2016년의 비중

변화가 30% 이상인 주제어는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

다. 이는 비중 변화가 작은 주제어 유형들로 인한 혼돈

을 피하기 위함이다. 지속 증가형인 유형 1의 경우, 박

근혜, 부산, 모바일과 같은 증가 추세와 변동 폭이 큰 

주제어들이다. 증가의 경향성이 일관적이고 그 진폭도 

비교적 큰 주제어들이라고 볼 수 있다. 유형 2의 경우

는 최근 들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주제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 개발, 기술의 세 가지 단어를 포함한

다. 유형 1과 2의 변동 폭이 큰 단어들은 박근혜, 정부

와 같은 정치 이슈들, 그리고 모바일, 개발, 기술과 같

은 기술관련 이슈들로 구성되어있다. 빈도 분석에서 그 

중요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기술관련 주제어

들이 비중 변화의 유형화를 통해서는 중요성이 크게 부

* 2005년 비중대비 2006년 비중변화가 30% 이상인 주제어들만 언급

<그림 4> 매체지 핵심 주제어 비중 변화 추이

<Fig. 4> Changing trend of keywords ranking in media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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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생활세계의 내재적 특성이나 방향성에 관심을 지니

는 것으로 이해된다. 

3. ‌�키워드(주제어와 연관어) 연결망 분석(KNA, 

Knowledge Network Analysis)

1) 상위 주제어의 연관어 추출 

다음에는 주제어 및 그 연관어들을 대상으로 한 

KNA 분석을 통해 하위 집락을 확인하고 그들의 연결 

구조를 분석해보도록 하자. KNA 분석을 위해서는 우

선 각 주제어들의 연관어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매체지와 학술지 상위 20위 주제어들에 대해서 상위 

40위까지의 연관어를 추출한다. 연관어 추출작업 역시 

주제어 선정 작업과 마찬가지로, 수차례의 자료 정제 

작업을 선행한다. <표 3>과 <표 4>에서는 매체지와 학

술지 상위 주제어들의 연관어를 순위별로 열거했다. 지

면관계상 상위 20위까지의 연관어만 표로 제시했지만, 

실제 분석에서는 상위 40위까지의 연관어를 분석에 활

용하였다.

‘강증약감(强增弱減)’의 형태로 비중변화가 이루어진 

용어들이다. 이들 주제어의 경우, 관심도의 감소추세가 

지속될 수도 있지만,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게 될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지속 감소형 유형 

중 리더십과 정체성은 비중 변화 감소 폭 역시 크게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주제어들의 경우 향후 미래 관심

사에서 제외될 개연성이 높다. 

(4) 종단적 유형 분석의 비교 

비중 변화의 유형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매체지

와 학술지의 차이점 중 하나는 매체지의 경우 지속적인 

증가나 감소 추세를 보이는 주제어가 제한적인 데 반해 

학술지는 비교적 많은 주제어들이 일관된 경향성을 보

인다는 점이다. 매체지의 주제어들이 특정 시점의 주요 

이슈들을 더욱 빠르게 반영하고 퇴출시키는 데 비해, 

학술지의 경우 주요 담론으로 한번 포함되면 상대적으

로 긴 호흡의 흐름을 지닌다고 예상할 수 있다. 즉, 매

체지 관심사가 기능적 사회체계와 직결된 지식을 중심

으로 빠르게 움직인다면, 학술지의 경우는 보다 안정적

* 2005년 비중대비 2016년 비중변화가 30% 이상인 주제어들만 언급

<그림 5> 학술지 핵심 주제어 비중 변화 추이

<Fig. 5> Changing trend of keywords ranking in academic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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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한다. 

앞선 매체지 상위 주제어 서열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

는 바와 같이, 경제와 정치는 매체지 키워드의 가장 넓

은 영역을 차지하는 집락일 뿐 아니라 조밀한 네트워크 

구조를 지닌다. 그럼에도 전체 네트워크 체계의 중심에 

위치한 하위 집락은 서울, 한국, 정부, 경제 및 일본과 

같은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곧 경제와 정치라

는 양대 관심사를 관할하는 핵심 주체가 한국, 서울, 정

부이라는 점을 함의한다. 반면 청소년과 교육과 같은 

사회적 이슈나 미국 북한을 포함하는 국제 이슈는 크기

와 무관하게 전체 네트워크 구조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

으며, 여타 집락들과의 연결성도 약하다. 

한편, 상기 주제어 빈도 분석 결과로부터는 지명과 

관련된 키워드들의 의미를 독파하기 쉽지 않았으나 

SNA 분석은 이들 주제어들의 함의를 유추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서울이나 한국의 경우 네트워크 

구조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든 세부 주제어군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국내 지명 중 부산의 경

2) 키워드 연결망  

상기 2개의 주제어 및 연관어 자료를 대상으로 

Netminer 프로그램을 이용해 키워드 연결망 구조를 

분석하였다. <그림 6>은 매체지의 주제어 연결망 구조

로, 이로부터 원형으로 표시한 바와 같은 다섯 가지 정

도의 하위 집락을 설정할 수 있다.  

(1) 매체지 키워드의 연결망  

<그림 6>에 제시된 매체지의 주제어/연관어 연결망

에서는 일차적으로 삼성그룹을 위시한 모바일, 기술, 

개발, 시장, 중국, 기업, 글로벌 같은 경제 관련 키워드

들이 가장 큰 집락을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주제어를 중심으로 부산, 

선거, 정당 등이 모여 있는 정치 관련 키워드 집락이다. 

세 번째가 청소년과 교육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집락이

며, 네 번째가 서울, 한국, 정부, 경제와 같은 집락이다. 

후속되는 것이 미국과 북한과 같은 국제이슈 집락인데, 

이들 중 네 번째 집락이 전체 이 연결망 구조의 중심부

<그림 6> 매체지 키워드의 연결망 구조

<Fig. 6> Network structure of keywords and their co-occurrence words, media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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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키워드는 독립적으로 하단부에 위치한다. 중

심부에는 교육 키워드군과 자아를 중심으로 한 개인의 

삶에 관한 키워드군이 위치한다. 개인의 삶과 관련된 

키워드군에는 자아를 중심으로 삶의 질, 정체성, 문화, 

우울 등의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다.

학술지 키워드 연결망 구조는 매체지 연결망 구조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 글로벌, 정부 등 경제와 

정치의 제도적 주체들이 연결망 구조의 핵심부를 이루

었던 매체지와는 달리 학술지의 경우 교육과 함께 다양

한 개인의 삶에 대한 관심사들이 연결망 구조의 핵심부

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학술지와 매체지의 미래 아젠

다의 주체가 미시적 관점의 개인과 거시적 관점의 제도

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세부 키워드들의 

이질적 속성과도 연루되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 국제 이슈에서도 중국, 북한, 미국 등이 다문화, 

한국 등과 함께 독립된 하위 키워드군을 구성하고 있는

데, 민족, 한류, 정책 등 경제적 이슈보다는 국가 정체

성 및 동화와 관련된 집락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추

우 종단적 분석에서는 중요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

으로 드러난 주제어였으나, 그것은 주로 정치 집락을 

아닌 다른 집락에 소속된 키워드와는 긴밀한 관계를 형

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명에 

있어서도 미국, 북한, 일본의 경우 국제 이슈로 구분될 

수 있는 독립적 집락을 구축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의 

경우는 경제 그룹에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중국이 글

로벌, 기업, 시장 등의 키워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는 사실은 앞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이 보

다 강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2) 학술지 키워드의 연결망  

 <그림 7>의 학술지의 경우 6개의 키워드군(群)으로 

연결망 구조를 독해할 수 있다. 가장 오른쪽에 직무를 

중심으로 조직, 리더십, 서비스, 이미지, 창의성, 만족

도 등 일과 직장에 대한 대형 집락이 존재한다. 청소년, 

대학생, 노인의 세대 키워드군이 상부에 위치하고, 중

국, 북한, 다문화의 국제 키워드군이 좌측에 존재한다. 

<그림 7> 학술지 키워드의 연결망 구조

<Fig. 7> Network structure of keywords and their co-occurrence words, academic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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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최상위 Top 5에 포진되어 있다. 매체지에 해마다 

등장하는 상위 키워드를 Top 10으로 확장하면 ‘서울’, 

‘기업’, ‘경제’가 그리고 Top 20까지 확장하면 ‘대통

령’이란 키워드가 상시적으로 등장한다. 반면 학술지에

서는 전혀 다른 키워드들이 상위를 점하고 있다. 즉, 학

술지에서 최상위 Top 5에 항시적으로 포진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미래 관련 키워드는 ‘교육’, ‘직무’, ‘자아’

이다. 또 학술지에 매년 등장하는 상위 주제어를 Top 

10으로 확장하면 ‘조직’이, 그리고 Top 20까지 확장하

면 ‘우울’이 추가된다.

매체지에 나타난 미래사회 관련 상위 주제어는 대부

분 ‘경제’, ‘정치’, ‘과학기술’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반면 학술지에 나타난 미래 관련 상위 주제어는 주

로 ‘심리’, ‘직업’, ‘국제’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이

러한 추세는 매년 빈번하게 등장하는 상위 주제어를 

Top 40으로까지 확장해도 마찬가지였음이 드러났다. 

매체지와 학술지의 Top 40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정할 수 있다. 청소년, 대학생, 노인과 같은 세대 관련 

키워드들이 하나의 독립된 미래 관심 범주를 이루고 있

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경제의 경우 직무, 조직과 함

께 서비스, 이미지, 만족도, 창의성 등 업무의 성격, 평

가, 직장의 구조 등 미시적 경제생활에 대한 관심이 거

시적 차원의 경제 이슈보다 더 중요한 관심사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Ⅳ. 결과의 해석 및 새로운 인식틀 모색

1. 분석 결과의 종합과 함의

200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2년 7개월의 기

간에 해당하는 매체지와 학술지를 통해 살펴 본 한국사

회의 미래 관련 주제어들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를 최종적으로 정리해보자. 매체지에서는 한국사회의 

미래 관련 주제어로 ‘한국’, ‘글로벌’, ‘삼성그룹’ 3개가 

<표 5> 매체지와 학술지의 항시적 상위 주제어 비교

<Table 5> Comparison of permanent top topics: media knowledge vs. academic knowledge 

Permanent Topics of Media Knowledge Permanent Topics of Academic Knowledge

Top 5 Korea / Global / Samsung Education / Duty / Self

Top 10 Seoul / Enterprise / Economy Organization

Top 20 President Depression

<표 6> 매체지와 학술지의 상위 주제어의 영역별 비교

<Table 6> Comparison of categories of topkeywords of media and academic knowledge

Category Keywords of Media Knowledge

Economy Samsung, Enterprise, Economy, Development, Market, Growth, Crisis, Creative Economy, Hyundai

Politics Party, President, Government, Park Geunhye, Election, National Assembly, Lee Myungbak, Ahn Cheolsu

Technology Technology, Mobile, Smart, Electronic, Energy, Internet, Digital

Category Keywords of Academic Knowledge

Psychology Self, Depression, Satisfaction, Leadership, Identity, Stress, Social support, Trust

Occupation Duty, Organization, Organizational civil action, Profit adjustment, Enterprise value, Small enterprise

International North Korea, China, Korea, Ethnic group, Globalization, Japan,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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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면 과제를 해소하여 사회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전략도 크게 다음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 왔

다. 그 하나는 ‘택일론’으로, 성장 우선론 대 복지 우위

론, 개발 우선론 대 보존 우위론, 선택적 복지론 대 보

편적 복지론 등 양립하기 힘든 상반된 방안들 중 어느 

한 쪽에 치중된 정책을 밀고나가자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절충론’으로서, 녹색성장론, 동반성장론, 시민

성장론, 포용적 성장론, 통합적 성장론 등과 같이 대립

적 견해들을 혼합적으로 조율하거나 조정하는 타협적  

전략을 모색하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러 요구들이 복잡다단하게 얽히고설켜 있

는 현대사회의 대부분 문제점들은 기능주의 패러다임

이나 갈등 패러다임 중 어느 한 쪽 시각에 의존해서는 

온전한 진단과 바람직한 해법의 제시가 불가하다고 본

다. 특히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근대적 성격의 목표를 

추구하던 단계를 넘어 탈(脫)근대적 미래로 향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대변되는 기

존 패러다임의 효용성을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

다. 정책적 측면에서도 한 가지 방안에 충실하고 다른 

것은 배제하려는 택일론적 입장으로는 다변화된 사회 

구성원들의 욕구나 정향을 온전히 충족시킬 수 없다. 

상반된 지향성을 지닌 방안들을 단선적으로 짜맞추는 

절충론적 입장 역시 모호한 구호적 차원에만 머무를 뿐 

실효성 있는 해법으로 발돋움하기 난망하다는 점이 근

자의 경험으로부터 입증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한계점들을 두루 감안해, 향후 한국사회

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성을 배

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부조화 패러다임이다. 부조화 패러다임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제반 문제점들의 원인을 상반된 여건이

나 가치들 간의 부조화로 인식하는 것이다. 또 문제 해

결의 방안을 상이한 범주 중 어느 하나를 일방적으로 

선택하거나 두 가지를 적당히 절충하는 방향이 아니라 

조화 상태를 향한 재조합(Rematching)을 통해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가는 발전 전략을 지향한다(NIA, 2016). 

그럼으로써 과거와는 판이한 모습으로 변모해 가는 새

주제어들을 영역별로 분류하면 <표 6>과 같다.

이러한 경향성을 Jürgen Habermas(1981)가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의사소통행위

이론)>에서 제시한 체계-생활세계론에 접목시켜 보면, 

매체지의 미래 관심은 ‘체계(System)’에, 학술지의 미

래 관심은 ‘생활세계(Life-world)’에 집중되어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즉 매체지의 미래 관심은 거시적 사회

구조와 양적 성장 그리고 기술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

다. 그에 반해 학술지의 미래 관심은 미시적 내면세계

와 질적 만족 그리고 직업 세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미래적 관심사가 이처럼 현격히 양분되어 있는 상

황에서 한국사회의 미래를 올바로 전망하고 합당한 대

응 방안을 마련하려면 기존 시각을 넘어선 새로운 인식

틀이 필요하다고 본다. 

2. ‌�대안적 인식틀로서의 부조화 패러다임(Mismatch 

Paradigm)

전통적으로 사회학에서 사회 문제나 사회 변동을 거

시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균형론적 시각에 입각한 ‘기

능주의 패러다임’과 변혁론적 시각에 의거한 ‘갈등 패

러다임’으로 양분되어 왔다. 기능주의 패러다임은 사회

가 직면한 현재적 위기의 요인을 균형의 파괴라는 입장

으로 진단하여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해결 방안을 모

색하고자 주력한다. 반면 갈등 패러다임은 사회 문제의 

원인을 계급 대립 등과 같은 사회적 범주들 간의 이해

나 가치관 충돌로 전가하면서 기존 질서의 급진적 변혁

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는 다시 서구 갈등론과 맑스주

의 갈등론의로 구분된다(Ritzer & Stepnisky, 2014; 

Turner, 2013; Wallace & Wolf, 2006). 한국사회

의 경우 기능주의 패러다임은 주로 산업화 시기에 정

부와 산업계에 의해 적극적으로 채택되어 오랫동안 정

책 수립의 기본틀로 활용되어 온 반면, 갈등 패러다임

은 민주화 시기에 노동계나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이론틀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Jo, 2001; KPSA & 

KSA, 2007; KSA, 1985; Song,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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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적 의지가 현 시점에서 부재하거나 미흡한 상태로 인

해 발생하는 부조화 현상을 뜻한다. 최근 우리 사회의 

10대 도전과제로 꼽히는 문제점들을 두 가지 부조화 

유형으로 범주화하면 <표 7>과 같다.

미래 예측의 목표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

져 있는 것이 ‘3P 모델’이다. 3P란 인간에게 예측되

는 미래의 서로 다른 3가지 얼굴을 의미하며, ‘있을 법

한 미래(Plausible Future)’, ‘가능한 미래(Possible 

Future)’, ‘바람직한 미래(Preferable Future)’로 구성

된다(Strachotta, 2014).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기존

의 3P 외에 ‘계획된 미래(Planned Future)’까지 감안

해 미래 한국을 진단하고자 한다. ‘계획된 미래’란 향후

의 목표를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대응해가는 미래를 말

한다. ‘계획된 미래’의 구현에 가장 결정적 요소가 되는 

것이 국가 정책이다(Hwang, 2016). 따라서 지난 해 

출범한 새 정부의 정책 구상에 대한 분석을 추가해 단

순한 조망이 아니라 정책적 효과까지 감안한 구상적 형

태로서의 미래 한국사회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로운 사회 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원화되어가는 

사람들의 욕구와 기대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

안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부조화 유형 및 재조합 정책 현황을 감안한 한국사회

의 미래

1) 예비적 고찰 

정책 효과를 고려해 한국사회의 미래를 진단하기 위

한 첫 단계 작업으로 우리 사회의 주요 부조화 유형을 

과거와 현재 그리고 현재와 미래라는 양대 시간 범주로 

구분하고, 이들 각각을 ‘지체형 부조화’와 ‘미비형 부조

화’로 규정하고자 한다. 지체형 부조화란 과거와 현재 

간의 부조화 상태를 지칭한다. 즉 현재 급격하게 진행 

중인 사회 변화에 대한 과거의 미비와 현재적 대응 능

력의 결여로 인한 부적응에서 파생하는 부조화 현상을 

의미한다. 반면 미비형 부조화는 현재와 미래 간의 부

조화 상태를 말한다. 즉 보다 급격한 변화로 다가올 미

래에 대한 사회구성원들 간의 집합적 가치나 정부의 정

<표 7> 부조화 유형에 따른 한국사회의 주요 도전 과제

<Table 7> Major challenges of korean society by types of mismatch 

Types of Mismatch Social Problems Causes of Mismatch

‘Lagging’ Mismatch

Aging Lack of linkages between childbirth, labor, and welfare policies

Low growth Regulations block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ge and new growth

Polarization
Disappearance of economic democracy and accelerated competition 
structure for winners

Unemployment The speed gap between change of careers  and educational innovation

Governability Crisis
Insufficient institutional convergence plan for the growing desire to 
participate and the politics of Agora

‘Missing’ Mismatch

Ecological Crisis
Lack of a new sustainable development model with the end of the 
carbon era

Crisis of Everydaylife
Transitional chaos from labor and growth-oriented value to life and 
happiness-oriented values

Resilience
Poor social resilience centered on relationships based on community 
values

Civilization Clash The conflict between global citizenship and nation-centered identity.

Crisis of Species Fear of the coexistence of organic and hybrid human be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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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는 지역 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국정목표

와 중분류에 해당하는 20대 국정전략 그리고 소분류에 

해당하는 100대 국정과제 및 487개 세부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8> 참조). 

(1) 관심사별 분석 및 평가

정책적 관심사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100대 국정

과제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해 이를 다시 체계와 관련도

가 높은 정책 분야 및 생활세계와 관련도가 높은 정책 

분야로 재구성하였다. 즉 체계와 관련도가 높은 정책 

분야는 다시 경제, 과학기술, 통일, 정치, 정부, 국방, 

외교, 사회인프라, 언론 등 9개 항목으로 분류하였으

며, 생활세계와 관련도가 높은 정책 분야는 일자리, 교

육, 지역, 안전, 문화, 복지, 환경, 인구/성/가족, 인권 

등 9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현 정부의 100

대 국정과제는 체계 관련 정책 아젠다 54개, 생활세계 

관련 정책 아젠다 46개임이 드러났다.  

<표 8>에서 나타났듯이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는 체계 관련 정책 분야가 54개, 생활세계 관련 정책 

분야가 46개로 상호 간에 비교적 양호한 균형성을 이

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균형적 정책 목표의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비교적 잘 부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상기 분석 결과는 앞서 매체지와 학술지의 

미래 관심 키워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와도 높은 합치성

을 보인다. 체계에 미래 관심을 집중했던 매체지에서 

Top 40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키워드들은 대부

분 경제, 정치, 과학기술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이었다.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체계 관련 정책 분야에

서도 마찬가지로 위 3가지 영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활세계에 미래 관심을 집중했

던 학술지와 100대 국정과제 간에도 합치성이 드러난

다. 학술지에서 Top 40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키워드

들 중 직업과 심리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은데,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생활세계 관련 정책 분야에

서도 직업 영역의 비중이 가장 높다. 안전과 복지 관련 

정책들도 학술지의 항상적 상위 키워드를 차지하고 있

2) 정책적 대응의 범역과 방향

부조화론에 준거한 정책적 대응을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나는 관심 차원에서 체계

(System) 관련 정책 분야와 생활세계(Life-world) 관

련 정책 분야 간 균형 상태를 견지하는 것이다. 전통적

으로 역대 한국의 정부 정책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체계와 관련한 분야를 우선시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 사회는 일자리, 저출산, 교육, 복지, 안전, 문

화 등 생활세계 관련 정책 현안들의 비중이 급격히 증

가하는 추세에 있다(Suh, 2008; Yee, 2015). 청와대 

홈페이지에 개설된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높은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것 중에 소년법 개정, 낙태죄 폐지, 조두

순 출소 반대, 권역외상센터 지원 등 안전, 보건의료 등 

생활세계와 관련된 이슈들이 많다. 따라서 정부가 생

활세계 관련 아젠다들에 얼만큼 비중을 두고 있는 가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다른 하나는 지체형 부조화와 미비형 부조화 극복

을 위한 ‘재조합(Rematching)’의 균형적 실현이다. 

‘비동시성의 동시성(The Contemporaneity of the 

Uncontemporary)’이란 명제가 말해주듯 한국사회는 

장기간 전근대, 근대, 탈근대의 서로 다른 과제와 현안

들이 중층적으로 혼재해 왔다. 과거와 현재 사이의 지

체형 부조화 그리고 현재와 미래 사이의 미비형 부조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이 같은 연유에서이다. 따라서 

지체형 부조화와 미비형 부조화 문제를 정책적으로 얼

마나 균형적으로 풀어나갈 것인가도 한국사회의 미래

상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건이 된다.   

3)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분석 및 평가

이 같은 두 가지 문제의식에 준거해, 본 논문에서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100

대 국정과제들을 대상으로, 과연 그들이 한국사회 미래 

전략의 모색을 위해 타당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크

게 대분류에 해당하는 ① 국민이 주인인 정부 ② 더불

어 잘사는 경제 ③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④ 고르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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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100 Policy Tasks>, www.president.go.kr

<그림 8>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Fig. 8> Five-year plan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표 8>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관심사별 분류

<Table 8> Classification of 100 areas of national  policy in terms of the sectors of interest

Policy Areas for ‘System’ N.

Economy 16

Scientific Technology 6

Unification 6

Politics 5

Government 5

Nation Defence 5

Diplomacy 5

Social Infrastructure 4

Media 2

Total 54

Policy Areas for ‘Life-world’ N.

Occupation 7

Education 7

Region 7

Security 6

Culture 6

Welfare 5

Environment 4

Population/Gender/Family 3

Human Rights 1

Total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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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항목들로 재분류하였다. 지체형 부조화 관련 과

제는 기존 제도의 보완이나 개선에 정책적 초점을 맞춘 

항목들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미비형 부조화 관련 과제

는 가까운 미래 사회에 대한 능동적인 준비를 염두에 

두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거나 제도를 신설하는데 초

점을 맞춘 항목들을 선정했다. 그 결과 100대 국정과

제 중 총 90개의 국정과제는 과거와 현재 간의 부조화

를 극복하기 위한 지체형 부조화에 해당하는 것들이었

고, 10개의 국정과제만이 미비형 부조화와 관련된 것

는 ‘우울’, ‘만족도’,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신뢰’ 

등 심리와 밀접한 관련이 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학

술지의 미래 관심사과 100대 국정과제 중 생활세계 관

련 정책 분야와의 합치성은 더 높여 잡을 수 있다고 생

각된다(<표 9> 참조). 

(2) 지체형 부조화-미비형 부조화 관점에서의 분석 및 평가

이어서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세부 내용의 검

토를 통해 지체형 부조화와 미비형 부조화의 극복에 해

<표 9> 미래 관심 키워드 빅데이터 최상위 영역과 국정과제 관련도

<Table 9> Areas of top future interest by big data keywords and their association with the tasks for national policy

Top Areas of Media Knowledge Number of Policy Tasks

Economy 16

Politics/Government 10

Scientific Technology 6

Top Areas of Academic Knowledge Number of Policy Tasks

Psychology
11

(Security + Welfare)

Occupation 7

<표 10> 부조화 유형별로 본 정책적 지향

<Table 10> List of policy orientations by types of mismatch

Policies Related with 
‘Lagging’ Mismatch

Policies Related with ‘Missing’ Mismatch

90 Tasks in Total

Category Task No. Policy Task

Politics
Occupation

5
To become the “Gwanghwamun” President, who remains committed to
communicating with people 365 days a year

8
To realize an open and innovative government and service-oriented
administration

Occupation 20 To promote innovation in the service industry to create decent jobs

Scientific 
technology

33
To strengthen the software and ICT sectors to build the foundation to 
lea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34
To identify and nurture new future-oriented industries to create
high added value

37 To identify eco-friendly future energies and foster new energy businesses

Education 54
To create a better educational environment to prepare for the future and
make schools safe

Environment

60
To promote a transition to safe and clean energy based on a nuclear
phase-out policy

61
To faithfully carry out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Region 74 To promote Well-balanced Development across Every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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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술에 기반을 둔  산업 생태계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37번 과제인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도 과

학기술 분야에서 미비형 부조화 관련 과제로 분류하였

다. 탄소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친환경·스마

트 재생 에너지 활용 비중을 높여 저탄소·고효율 구조

의 에너지 신산업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정책 목

표는 새로운 에너지 생태계 창출을 위한 미래형 과제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54번 과제인‘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을 미비형 부조화 관련 과제로 분

류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창의·융합형 인

재 육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 

과정, 교육 환경, 교육 인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설계 

계획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 분야에서 미비형 부조화 관련 과제로는 먼저 

60번 과제인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

지 전환’을 들 수 있다. 탈원전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동

참하는 동시에 이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에 존재하지 않

던 공론화위원회 운영과 같은 시민 참여 기반의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미비형 부조화 관

련 과제로 분류하였다.

61번 과제인 ‘신(新)기후체제에 대한 이행체계 구축’

도 환경 분야에서의 미비형 부조화 관련 과제에 해당한

다. 세계적 수준에서 요구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 억

제 정책에 적극 동참함과 동시에 파리후속협상 참여 등 

환경 이슈와 관련하여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강화하

겠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또한 그것은 국내적 차원에서

는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할 위험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예측·관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사회를 구현하

겠다는 목표로 외연된다. 

끝으로 지역 분야와 관련해서는 74번 과제인 ‘자치

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를 미비형 부조화 관

련 과제로 분류했다. 제2국무회의 시범운영 등 중앙-

지방 간 정례 협의체를 신설하고, 중앙 정부의 권한의 

상당 부분을 지방 정부로 이양하여 자치분권의 제도적 

들이었다. 

미비형 부조화 관련 과제 중 먼저 정치 분야에서 5번 

과제인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은 대

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 및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정부 인사의 모든 일정 공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청와대가 과거와 달리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 소

통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한 공개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인 태도라 판단되어 미비형 부조화 관련 과

제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8번 과제인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 하는 행

정’도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개막되었던 <광화문 

1번가>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대변되듯이 국민이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민관협

업을 통해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

를 보여주고 있다. 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최신기

술 기반의 지능형 정부와 과학적 행정 구현을 새롭게 

표방했다는 점에서 미비형 부조화 관련 과제로 분류하

였다.

직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20번 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을 미비형 부조화 관련 

과제로 분류하였다. 업종 간 융합을 통해 신성장 동력

을 창출하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는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종

합계획 수립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먼저 33번 과제인 ‘4차 산업혁

명 선도 기반 구축’이 미비형 부조화 관련 과제로 분류

된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범부처 4

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 수립 등 행정적 지원과 함

께 지능정보 핵심기술 R&D 및 인재양성 등에 정부 예

산을 집중 투자하며, 4차 산업혁명 분야 신산업의 원활

한 시장 진입을 위한 규제 개선 등 미래 기술을 위한 다

각적인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34번 과제인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도 미비형 부조화 관련 과제에 포함시켰다. 자율

주행차, 드론, 지능형 로봇, 3D프린팅, AR·VR, IoT가

전, 스마트선박, 나노·바이오, 항공·우주 등 최신의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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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여실히 드러났듯, 미래형 부조화 관련 정책에 

비해 지체형 부조화 관련 정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바로 이 같은 시민적 요구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지체형 부조

화와 미비형 부조화 문제는 각기 독립적이고 배타적으

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

가는 연계적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사회

의 당면 과제들을 ‘적폐’ 논리에 의거해 과거형으로만 

인식하는 대신 미래적 관점과의 균형적 시각에서 바라

보고 대처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Ⅴ. 결론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한 마디로 압축한다면, 체

계와 생활세계의 부조화를 화두로 하는 한국사회의 미

래 관심사는 영역·유형·시점별 이분화를 특징으로 하

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현대사회의 위기나 미래

적 도전과제와 같은 이슈들을 놓고 고민해 온 사회사

상가나 사회과학자들의 주장이나 견해와 상통하는 바

가 많다. 예컨대, 1970년대 서구 청소년층의 가치관을 

조사한 Ronald Inglehart는 그들의 생활 관심이 물질

적 차원에서 비물질적 차원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조

용한 혁명(Silent Revolution)’ 테제를 제시하여 폭넓

은 공감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보다 앞서 삶의 목적

과 연관된 ‘소유냐 존재냐’라는 화두를 제기한 Erich 

S. Fromm 역시 소유보다 실존적 의미를 중시하는 것

이 근현대 사회의 보편적 동향임을 피력한 바 있다. 뿐

만 아니라 Martha Nussbaum과 Amartya Sen도 물

질적 생활수준보다 객관적·주관적 요인들을 포괄하는 

삶의 질이 현대인들의 핵심적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음

을 역설하였는데, 이들 모두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

람들이 이전과 내용을 달리하는 새로운 의식적 도약

을 지향한다는 전환론적 논지에 다름 아니다(Fromm, 

1976; Inglehart, 1977, 1990; Nussbaum & Sen, 

1993). 그들의 지론은 다음과 같이 축약할 수 있다. 

기반 확보하겠다는 점을 감안해서이다. 그것은 주민발

의·주민소환·주민투표 등 주민 직접참여 제도를 활성

화시키겠다는 목표도 밝히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개헌안에 자치분권과 주

민 직접참여 제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화하여 헌법적 차

원에서 이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

러한 정책 과제가 실현된다면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미

비형 부조화 관련 과제로 분류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했다.

한편 이들 10개의 미비형 부조화 관련 국정과제를 

다시 정책 분야별로 분류해보면 과학기술 분야가 3개 

과제로 가장 많았고, 정치 분야와 환경 분야에 각각 2

개 과제, 그리고 직업 분야, 교육 분야, 지역 분야에 각

각 1개 과제씩 분포되어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

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은 정책 분야 분류 항목에

서 가장 많은 정책과제를 할당했던 경제 분야에서는 정

작 미비형 부조화 관련 정책과제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

이다. 대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미비형 부조화 관련 

정책과제들 대부분이 미래 신산업 발굴·육성 등 경제 

분야의 아젠다로 연결되고 있었다. 이는 앞으로 미래 

경제 생태계가 신기술 기반으로 급속히 재편되면서 기

술사회구성체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에서 미래 사회에 대비한 정책적 관심은 균형적 패

러다임의 구현에는 충분히 부합하고 있으나 재조합 패

러다임의 구현이란 측면에서는 많은 보완이 요구된다

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현 정부는 지난 박근혜-최순

실 국정농단 사태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퇴행적 흐름에 

대한 촛불시민의 분노와 저항을 근간으로 출범하였다. 

따라서 적폐로 대변되는 과거의 낡은 악습과 제도적 폐

단을 청산하는 것이 촛불시민의 최우선 요구여서, 정부

도 일단 그러한 요청에 정책적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

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새 정부의 총괄적인 정책 청사

진이라 할 수 있는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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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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